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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티브 잡스는 입양아로 성장했습니다. 단과대학에 잠시 다니다가 그마저 한 학기 후 중퇴를 한, 지극히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. 스티브 잡스는 특히 전기공학과 전자공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. 그는 빌 게이츠가 하버드 기숙사에서 포커 판을 벌이고 있을 때 휴렛 패커드에서 여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. 
빌 게이츠는 포커 판에서 비즈니스 마인드가 뭔지를 처음으로 확실히 배울 수 있었다고 자랑스럽게 떠벌리기도 했었는데요. 하루 밤에 50만 원 정도를 잃고서 기분 나빴다는 소리를 자랑스럽게 책에 써놓았던 것입니다.
그런 빌 게이츠가 엄마의 소개로 IBM쪽에 손쉽게 줄을 대고 있던 것과 달리 스티브 잡스는 HP에서 만난 친구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장거리 전화를 공짜로 걸 수 있는 프리킹(phreaking) 장치, "blue box"를 만들어서 팔고 있었습니다.
